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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쏨뱅이 (Sebastiscus marmoratus)는 양볼락과

(Scorpaenidae)에 속하는 어종으로서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의 암초가 많

은 연안의 바닥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5).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쏨뱅이

속 (genus)에 해당하는 어종은 쏨뱅이, 붉감펭

(S. albofasiatus), 붉은 쏨뱅이 (S. tertius) 등 3종이

알려져 있으며 (Kim and Lee, 1993), 이들은 일부

지역에서 우럭, 돌우럭 등으로 불리며 연중 어획

이 가능하여 상업적 가치가 높은 경제성 어종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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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eding habits of Sebastiscus marmoratus collected from the Western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between June 2008 and July 2009 were studied based on examination of the stomach contents. A total 254

individuals of S. marmoratus ranged from 13.2 to 29.6cm (mean 20.7cm) in Standard length (SL). S.

marmoratus consumed mainly teleosts such as Chromis notata and Sebastes inermis. Its diet also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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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ividuals larger than 25cm SL consumed mainly fishes. The proportion of fish consump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size of S. marmo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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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내에 서식하는 양볼락과 어류들

의 식성에 대해서는 볼락 (Sebastes inermis) (Huh

and Kwak, 1998; Kim and Kang, 1999; Kim et al.,

2009),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 (Park et al.,

2007), 살살치 (Scorpaena neglecta) (Huh et al.,

2008a), 불볼락 (Sebastes thompsoni) (Huh et al.,

2008b)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대

상인 쏨뱅이에 대해서는 생태학적으로 연령과

성장 (Bae and Chung, 1999), 생식생태 (Bae et al.,

1998), 초기생활사 (Kim et al., 1997a, b), 난소 분

화 (Oh et al., 2006) 등에 관한 연구가 있고 식성

등을 포함한 섭이생태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다가 최근 들어 통영산 쏨뱅이에 대한 식성

연구 (Baeck et al., 2011)가 이루어졌으나 암반이

잘 발달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쏨뱅이의 식

성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쏨

뱅이를 대상으로 주 먹이생물 현황 및 식성 특성

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6월, 9월, 12월 그리고 2009

년 4월, 7월에 걸쳐 제주도 서부 연안에서 삼중

자망을 이용하여 직접 채집된 254개체의 쏨뱅이

시료를 이용하였다 (Fig.1). 채집된 개체는 현장

에서 즉시 표준체장 (Standard length)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바로 복부를 절개하여 위를 추출한

후에 10%의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실험

실에서 해부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먹이생물

의 동정은 Kim et al. (2005), Kim (1973), Takeda

(1982), Cha et al. (2001), Yoon (2002) 등을 참조

하여 가능한 종 단위까지 분류하였다. 먹이생물

은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한 후, 건조기로 건조

시켜 중량을 측정하였다.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

현빈도 (%F)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F〓Ai / N×100

여기서 Ai는 해당 먹이생물 (i)이 위내용물 중

발견된 쏨뱅이의 개체수이고, N은 위속에 내용

물이 있었던 쏨뱅이의 개체수이다. 

섭이된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IRI〓(%N＋%W)×%F

여기서, %N은 먹이생물 총 개체수에 대한 해당

먹이생물이 차지하는 백분율이며, %W는 먹이

생물 총 건조중량에 대한 해당 먹이생물이 차지

하는 백분율이다. 또한 각 먹이생물의 상대중요

성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성지수비

(IRI %)를 구하였다.

결    과
쏨뱅이의 체장조성 및 공복율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쏨뱅이의 체장조성을 보

면 13.2〜29.6cm의 체장범위가 나타나고 있었는

데 월별 평균체장은 2008년 6월에 21.6cm로 가

장 컸고 2009년 4월에 19.9cm로 가장 작았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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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area in the western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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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월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월에서 체장 중심

모드는 주로 16.0〜24.9cm 사이였으며 모든 월

에서 공통으로 15cm 이하의 소형어 또는 25cm

이상의 대형어 개체의 출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Fig. 2). 쏨뱅이 공복율 현황에 있어서는

채집된 전체 254개체 가운데 위 속에 내용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개체는 총 70개체로서 평균

27.6 %의 공복율을 나타냈다. 

위내용물 조성

쏨뱅이 위 내용물 조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1),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어류로 나타났고 출

현빈도 34.8%, 총 먹이생물 개체수의 16.6%, 전

체 위내용물의 건조중량의 69.9%를 차지하고

있었고, 52.6%의 상대중요성지수비를 나타냈

다. 어류 중에서는 자리돔 (Chromis notata) (Fig.

3A)이 전체 건조중량의 37.6%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에 해당하였고 다음으로 볼락

(Sebastes inermis) 23.2% 순으로 나타났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새우류

(Macrura) (Fig. 3B)로서 37.0%의 출현빈도, 26.4%

의 개체수비, 14.1%의 건조중량비 그리고 26.1%

의 상대중요성지수비를 보였다. 새우류 중에서

도 특히 줄무늬꼬마새우 (Hippolysmata vittata), 꽃

새우 (Trachysalambria curvirostris), 붉은줄참새우

(Palaemon macrodactylus) 등을 많이 섭이하고 있

었고 이들의 건조중량비는 각각 4.6%, 2.1%, 1.6%

이었다. 새우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게

류 (Brachyuca)로서 28.3%의 출현빈도, 18.7%의

개체수비, 10.0%의 건조중량비 그리고 14.1%의

상대중요성지수비를 나타냈다. 게류 중에서 종

별로 살펴보면 부채게 (Leptodius exaratus), 꽃게

류 (Portunus sp.), 털부채게류 (Actaea sp.) (Fig.

3C), 민꽃게류 (Charybdis sp.) 등의 순으로 섭이

하였고, 이들의 건조중량비는 각각 2.7%, 1.6%,

1.5%, 1.3%로 나타났다. 그 외 쏨뱅이의 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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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variations in standard length-frequency distribution of S. marmoratus catched in the western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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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S. marmorat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dry weight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Prey organisms Occurrence (%) Number (%) Dry weight (%) IRI IRI(%)

Pisces

Chromis notata

Sebastes inermis

Unidentified Pisces

Macrura

Alpheus brevicristatus

Alpheus sp.

Hippolysmata vittata

Leptochela sp.

Palaemon macrodactylus

Trachysalambria curvirostris

Unidentified Macrura

Brachyura

Actaea rueppelli

Actaea sp.

Charybdis sp.

Heteropilummnus ciliatus

Leptodius exaratus

Portunus sp.

Unidentified Brachyura

Porcellanidae

Isopoda

Cymoduce japonica

Unidentified Isopoda

Callianassa

Upogebia major

Bivalvia

Polychaeta

Anomura

Cardita leana

Unidentified Bivalvia

Gastropoda

Nematoda

Amphipoda

Gammaridae

Seagrass

34.8

21.1

8.3

5.4

37.0

1.1

1.1

6.5

1.1

3.3

1.1

22.8

28.3

1.1

4.3

3.3

1.1

4.3

1.1

13.0

6.5

3.3

2.2

1.1

1.1

1.1

3.3

2.2

2.2

2.2

1.1

2.2

26.1

1.1

2.2

9.8

16.6

10.5

3.5

2.6

26.4

0.5

0.5

5.2

1.0

1.6

0.5

17.1

18.7

0.5

2.6

1.6

0.5

4.7

0.5

8.3

4.1

9.3

7.8

1.6

0.5

0.5

1.6

2.1

1.0

1.0

0.5

1.0

10.9

0.5

1.0

6.1

69.9

37.6

23.2

9.1

14.1

0.8

0.8

4.6

0.2

1.6

2.1

3.9

10.0

0.3

1.5

1.3

0.3

2.7

1.6

2.3

2.5

1.4

1.2

0.2

0.9

0.9

0.3

0.3

0.2

0.1

0.1

0.2

0.1

0.0

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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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jor stomach contents of S. marmoratus collected in the western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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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중에는 등각류 (Isopoda), 게붙이류

(Porcellanidae), 선형동물류 (Nematoda), 갯지렁이

류 (Polychaeta) 등이 소수 확인되었다.

체급별 먹이조성 변화

제주도 연안에서 채집된 쏨뱅이의 표준체장

을 크게 10.0〜15.0cm, 15.0〜20.0cm, 20.0〜

25.0cm, 25.0cm 이상 등 총 4개의 크기군으로 구

분하여 먹이생물 출현비율 현황을 비교하였다

(Fig. 4).

본 연구에서 가장 작은 크기군에 해당하는

10.0〜15.0cm의 개체들에서는 새우류가 83.1%

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고 다음

으로 게류 8.4%, 어류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 체장 15.0〜20.0cm 크기군에서는 어류

31.4%, 새우류 25.3%, 게류 23.5%로 나타나 세

분류군이 비슷하게 출현하였고 이외 등각류가

6.7%를 차지하였다. 체장 20.0〜25.0cm 크기군

에서는 어류가 74.4%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

였고 그 외 새우류 13.1%, 게류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크기군인 체장 25.0cm 이상의

개체들에서는 어류가 95.6%로 위내용물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쏨뱅이는 크기

가 커질수록 먹이생물 중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아지고 있었다.

고    찰
일반적으로 양볼락과 어류들은 요각류, 단각

류와 같은 소형 동물플랑크톤을 비롯하여 난바

다곤쟁이류, 게류, 새우류, 두족류, 어류와 같은

중·대형의 먹이생물을 골고루 섭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h and Kwak, 1998; Park

et al., 2007; Huh et al., 2008a, b).

현재 국내 어류의 식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섭이특성을 조사하는 주요지표로서 주로 먹이

생물 중량비와 상대중요성지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밝

힌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쏨뱅이의 먹이조성 결

과와 기존 국내에 서식하는 양볼락과 어류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식성 연구결과들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았다 (Table 2). 각 어종별로 주요 먹이

생물 조성을 보면 우선 조피볼락 (Park et al.,

2007)은 먹이생물 중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

이 월등히 높은 전형적인 어식성 어류로 밝혀진

반면에 볼락 (Huh and Kwak, 1998)과 불볼락 (Huh

et al., 2008b)은 먹이생물 중에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오히려 요각류 (Copepoda), 단

각류 (Amphipoda), 새우류 , 난바다곤쟁이류

(Euphausiacea) 등의 섭식비율이 월등히 높은 갑

각류 식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앞의

두 가지 형태의 식성에 중간적인 형태로서 살살

치 (Huh et al., 2008a)와 쏨뱅이의 경우에는 위 내

용물 중 어류가 전체 먹이생물 중량의 50% 이상

을 차지하는 동시에 두족류 (Cephalopoda)와 게

류, 새우류 등과 같은 갑각류도 어느 정도의 비

율로 골고루 나타나는 섭이형태를 보이고 있었

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양볼

락과 어류들의 섭이형태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

어류를 섭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강한 어식성

어종, 둘째로 어류의 섭식비율은 극히 낮고 새우

류, 단각류, 게류와 같은 갑각류를 주로 섭이하

는 갑각류 식성 어종 그리고 셋째로 어식성을 보

이는 동시에 갑각류나 두족류 등의 생물들도 어

느 정도의 비율로 섭식하는 식성 어종 등 크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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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by dry weight of S. marmo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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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볼락과 어류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섭이

형태들을 이들의 서식지내 생활패턴과 연관시

켜 살펴보면, 우선 어식성을 보이고 있는 조피볼

락, 쏨뱅이, 살살치와 같은 어종들은 일반적으로

수층내를 활발히 이동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

을 암반 틈이나 모래 바닥에 밀착하여 생활하는

저서형 어종들에 해당한다 (Kim et al., 2005). 이

런 어식성 어종들은 공복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나고 있는 반면에 (조피볼락 38.9%, 쏨뱅이 27.6

〜34.9%, 살살치 22.4%), 갑각류 식성을 나타내

는 볼락, 불볼락과 같은 어종들은 연안의 암반이

나 해조류 군락 주위에서 무리를 이루어 활발히

유영하며 생활하는 습성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공복율도 낮게 나타났다 (볼락 4.6%, 불볼락

13.8%). 공복율의 차이는 위 내용물 표본을 어떻

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먹이

생물의 크기나 구성성분과 같이 고유의 특성에

따른 소화율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양볼락과 어류들에게서 나타나는 섭

이형태의 차이는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내

먹이생물의 분포양상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각 어종들이 서식지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습성

의 차이로 인해 섭이형태가 구분되고 있는 것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쏨뱅이의

성장에 따른 먹이조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체장

15cm 미만 크기군들의 먹이는 새우류가 83% 이

상으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15〜

20cm 크기군에서는 새우류와 게류 그리고 어류

가 비슷한 비율로 출현하였고 20cm 이상의 크기

부터는 어류의 섭식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식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쏨뱅이는 성장함에 따라 소형 갑각류 → 소형 어

류로 이어지는 먹이전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어식성을 나타내는 다른 양볼

락과 어종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다 (Huh et al., 2008a, 2009). 따라서 제주 연

안에 서식하는 쏨뱅이도 체급이 작을 때는 비교

적 소형의 먹이생물 위주로 섭식하다가 점차 성

장하면서 어류와 같은 크기가 큰 먹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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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in the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among Scorpaenidae fishes in Korean waters

Species
Sampling

site

Major

prey items

Weight

(%)

IRI

(%)

Empty

Stomach

(%)

Reference

Sebastes

schlegeli
Tongyeong

Fishes

Brachyura

96.3

2.5

95.7

1.0
38.9

Park et al.

(2007)

Scorpaena

neglecta
Busan

Fishes

Cephalopoda

Macrura

Brachyura

53.5

24.4

4.9

15.2

60.6

13.5

13.1

12.1

22.4
Huh et al.

(2008a)

Sebastiscus

marmoratus

Tongyeong

Fishes

Brachyura

Macrura

61.2

17.3

18.7

61.0

22.5

15.7

34.9

Baeck 

et al.

(2011)

Jeju Island

Fishes

Macrura

Brachyura

69.9

14.1

10.0

52.6

26.1

14.1

27.6 Present study

Sebastes

inermis

Kwangyang

Bay

Copepoda

Amphipoda

Macrura

17.3

54.2

9.1

50.9

46.7

1.1

4.6
Huh and Kwak

(1998)

Seabastes

thompsoni
Busan

Macrura

Euphausiacea

60.4

21.5

70.8

26.2
13.8

Huh et al.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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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기존에 보고된 통영산

쏨뱅이 (Baeck et al., 2011)와의 먹이생물 구성내

용을 상대중요성지수비 (IRI %)를 통해 비교해

보면 (Table 2), 먹이생물 분류군별 중 어류가 차

지하는 비율은 제주 52.6%, 통영 61.0%, 새우류

는 제주 26.1%, 통영 15.7% 그리고 게류는 제주

14.1%, 통영 22.5%를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으로

위 내용물 중에서 어류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게류와 새우류는 모두 10〜30%의 범

위를 보이는 등 두 해역 모두 먹이생물군별 출현

비율이 거의 10%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종 수준의 먹이생물 종 구성에 있어서는

두 해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주 먹이생물인 어

류인 경우, 제주 해역 쏨뱅이는 자리돔과 볼락이

우점하였으나 통영 해역 쏨뱅이는 멸치, 청어,

망둑어류, 노래미가 우점하였고, 두 해역간 공통

된 먹이생물 종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류에 있어

서는 부채게가 두 해역에서 공통종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쏨뱅이 위 내용물에 우

점한 자리돔과 볼락은 제주도 주변 암초해역에

무리지어 서식하는 어종들로서 (Kim et al.,

2005), 본 연구의 조사해역이 대부분 암초해역

으로 이루어져 있고, 쏨뱅이가 정착성이 강한 어

종임을 감안한다면 자리돔과 볼락은 제주 해역

에 서식하는 쏨뱅이들에게 매우 좋은 먹이원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통영산

쏨뱅이의 경우는 제주 해역과는 다르게 주로 멸

치를 가장 많이 섭식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통

영 주변해역은 멸치가 풍부한 곳으로도 잘 알려

져 있고, 부어류에 속하는 멸치가 저서성 쏨뱅이

의 주 먹이원이 되고 있는 것은 통영 해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먹이생물 환경에 기인하는 것

으로서, 멸치가 저층으로 일시 내려왔을 때 큰

입과 좋은 시력을 가진 쏨뱅이가 영역내로 들어

온 멸치를 섭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쏨뱅이는 섭이활동시 특정 먹이생물종

을 선택적으로 섭이하지 않고 서식 당시 해역에

다량으로 분포하는 먹이를 주로 섭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쏨뱅이들은 각각의 서식환경에 분포하는

먹이생물의 분포양상에 따라 먹이생물 종 구성

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양볼락과 어류들의 식성에 관한 특징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해역의 환경특성 및 생태습성 파악 그리고 해역

내 생물상과의 관계 등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

쳐 제주 연안에서 삼중자망으로 채집한 쏨뱅이

254개체의 식성을 조사하였다. 쏨뱅이의 평균

표준체장은 13.2〜29.6cm (평균 20.7cm)의 범위

였다. 쏨뱅이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자리돔,

볼락 등 어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줄무늬꼬

마새우, 꽃새우, 붉은줄참새우 등 새우류 그리고

부채게, 꽃게류, 털부채게류 등 게류였다. 표준

체장이 15cm 이하의 쏨뱅이는 새우류를 주로 섭

식한 반면 25cm 이상의 쏨뱅이는 어류를 주로

섭식하고 있어 쏨뱅이는 성장할수록 어류를 섭

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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